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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때?”

처음에는 자의가 아니었다. 근 30년간 살았던 지역을 떠나 

강동구로 이사 온 후,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 곳이라 낯설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남편이 권유한 것이었다. 심지어 봉사

활동 신청도 남편이 직접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었다. 

그렇게 반은 남편에게 떠밀려 2008년부터 서울아산병원에

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어느새 16년이라

는 세월이 흘렀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활

동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다.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작은 봉사의 시간

가장 처음 담당했던 봉사활동은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을 

위한 서울아산병원 로비 음악회의 사회자 역할이었다. 바이

올린을 전공한 터라 가장 친숙한 분야이기도 해서 반가운 마

음으로 담당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서관과 신관 로비에서 음악회가 열렸는데, 나

는 청중들에게 연주자와 작곡가, 연주할 곡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전문 연주자를 초청하다가 

나중에는 병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료진의 가족들

이 재능기부를 하기도 했다. 음악회는 영화 OST, 뉴에이지 

어느새 저의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16년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사랑 서울아산병원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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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곡, 가곡과 가요 등 친숙하면서도 잔잔하고 따뜻한 곡

들로 채워졌다. 마지막 곡은 참석한 모든 분들과 다 같이 노

래를 부르며 마무리하곤 했다. 물론 나도 같이 노래를 불렀

다. 아름다운 선율은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기 마련이다. 음

악회 시간만큼은 환자들도 조금은 아픔에서 벗어나 치유되

는 것 같아서 참 기뻤다. 

그다음에는 웃음치료교실에서 봉사를 했다. ‘행복해서 웃

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기억

에 남는다. 강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웃는 연습도 하고 같이 

박수도 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웃음 치료가 끝나면 참여

한 분들의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혈색도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웃음이 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병원 내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때는 책이 주는 위로의 힘

을 느낄 수 있었다. 주로 반납된 도서들을 소독해서 서가에 정

리하고, 컴퓨터에 기록하는 일을 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은 

단연 만화책이었고, 주로 여러 권으로 이뤄진 시리즈물들이 

인기가 있었다. 환자는 물론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 지인들에

게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

다. 책의 재미에 푹 빠져서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흐를 

수 있기를 마음 속 깊이 바라며 봉사를 했다. 

봉사와 함께한 나의 행복한 금요일 

16년의 봉사활동 동안 딱 몇 달을 쉬었다. 봉사활동을 시작

한 지 14년 차가 되던 2022년 말에 갑자기 바빠지면서 일주일

에 한 번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시작해서 이제 70대가 되었으니 그만둘 나이가 되었

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쉬는게 쉬는 것이 아니었다. 내 생각보다도 서울아

산병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자

리 잡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금요일 오후 봉사를 마치

고 집에 가는 길에 지어지던 입가의 미소, 한 주를 잘 마무리

한 것 같다는 마음. 이런 순간이 무엇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

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이 쌓여서 행복이 된다

는 것도. 그래서 주저 없이 다시 봉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건강만 허락한다면 계속 봉사를 하고 싶다. 자원봉

사에 관심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라고 말하

고 싶다. 거기에서 반드시 보람,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실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5년 전 하늘나라로 간 남편에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권유해줘서 고마웠다고, 지

금까지 변함없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남편도 분명히 잘 하고 있다며 칭찬을 해줄 것 같다.    

글 이사랑 서울아산병원 자원봉사자 

이사랑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도와주고 있다. 이사랑 자원봉사자는 강동 구립 시니어합창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